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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햄스트링다쳐 3월A매치결장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22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엘살바도르와 26일로스앤젤레스에서코스타리카와의A매치에불참한다.

일없다 한국여자컬링 '팀5G'의스킵김은지가 18일(현지시간)캐나다노바스코샤주시드니에서열린 2024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리그 4차전일본과의경기중스톤을던진뒤작전을지시하고있다. 한국은9-

4로일본을꺾고 3승1패를기록했다. 연합뉴스

이강인킬패스·손흥민강슛…'속죄의연승' 쏜다

한국축구대표팀이동남아최강태국을상

대로'속죄의연승'에도전한다.

황선홍임시감독이이끄는축구대표팀

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2026 북중미월드컵아시아 2차예

선C조3차전을치른다.

이어 22일태국으로출국해한국시간으

로 26일오후 9시 30분방콕의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4차전을벌인다.

앞서싱가포르와중국에연승한한국은2

위태국에승점3앞선선두(승점6)에있다.

조 2위까지 3차예선에오르는가운데,

한국은태국에 2연승하면사실상다음단

계진출을확정짓게돼더욱부담없이5, 6

차전을준비할수있다.

다만,그저이기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다득점과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

지난달끝난 2023카타르아시안컵에서

졸전끝에 4강에서탈락한대표팀은이강

인(파리 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

넘)에게 대거리를 한 '탁구게이트', 일부

선수들이대한축구협회직원과돈을걸고

카드놀이를한 '카드게이트' 등 거듭된사

건과추문에이미지가땅밑까지떨어졌다.

위르겐클린스만전감독은탁구게이트

로결정타를맞고대표팀사령탑에서경질

됐고, 본업이 23세 이하(U-23)대표팀사

령탑인황감독이일단태국전에한해임시

로A대표팀지휘봉을잡게됐다.

이런상황에서치르는태국전승리는'속

죄'의전제조건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화해한이강인과손흥민이상

암벌의만원관중앞에서 '합작골'을 넣는

다면얼어붙은팬들의마음은더빠르게풀

릴수도있다.

반대로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79계단이나 낮은 태국(101위)을 상대로

시원한승리를거두지못한다면여론은더

악화할전망이다.

한국은태국과역대전적에서30승7무8

패로크게앞선다. 2000년대 이후로는맞

대결한적이거의없다. 2016년태국방콕

에서치른평가전이유일한데,당시한국이

1-0으로승리했다.

동남아에서가장강한팀으로꼽혀온태

국은지난해일본출신의이시이마사타다

감독이지휘봉을잡은뒤더단단해졌다는

평가를받는다. 카타르아시안컵에서는 16

강에오르는 호성적을 냈고, 이에 힘입어

FIFA랭킹을12계단이나끌어올렸다.

일본 J리거공격수수파촉사라찻(콘사

도레삿포로), 스트라이커수파차이차이

디드,벨기에루벤에서뛰는수파낫무에안

타등 '수파트리오'를중심으로펼치는역

습이날카롭다. 스웨덴 출신의 혼혈 장신

센터백엘리아스돌라(발리 유나이티드)

를앞세운세트피스공격도매섭다.

과거와 달리 '높이'에서 한국이 확연한

우위를보이지못한다는점은유의해야한

다. 돌라는키가 196㎝, 그의파트너판사

헴비분(부리람)은 191㎝에달한다. 한국

중앙수비진의김민재(190㎝·뮌헨), 김영

권(185㎝·울산)보다크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태국은 과거

동남아팀들처럼아주깊숙이내려앉아서

버티려고만하는팀이아니다.중원에서상

대공격을끊어낸뒤역습에나서는움직임

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태국과 21·26일월드컵 2차예선

모두승리땐3차예선진출확정

만원관중앞 '화해의합작골'기대

'수파트리오'중심역습조심해야

지난해미국프로야구사이영상을받은왼손

선발투수 블레이크 스넬(31)이 이정후가

있는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로이적했다.

MLB닷컴은 19일(한국시간) 샌프란시

스코가자유계약선수(FA) 스넬과 2년간

6200만달러(약 829억4000만원)계약에

합의했다고보도했다.

2024시즌이끝나고행사할수있는옵트

아웃(기존계약을깨고다시FA계약을하

는것)조항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

이로써샌프란시스코는이정후(6년 1억

1300만달러)를시작으로강속구투수조

던힉스(4년 4400만달러), 장타자호르헤

솔레르(3년 4200만달러), 3루수맷채프

먼(3년 5400만달러)에이어스넬까지영

입하며2024시즌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샌프란시스코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벌일 내셔널리그

(NL) 서부지구우승경쟁은한층치열해

질전망이다.

지난해NL사이영상투표 1, 2위인스넬

과로건웨브가이룰원투펀치의위력에도

관심이쏠린다.

스넬은지난시즌메이저리그평균자책

점 1위(2.25)를 찍고 NL 탈삼진 2위

(234개),다승공동5위(14승)를기록하고

2018시즌에이은개인두번째사이영상을

품에안았다.

스넬은메이저리그통산 8시즌 191경기

에 선발 등판해 71승 55패 평균자책점

3.20, 1223탈삼진을거뒀다.

스넬은 작년까지 샌디에이고에서 김하

성과 뛴 데 이어 올해도 코리안 빅리거와

한솥밥을먹게됐다. 연합뉴스

작년 NL 사이영상스넬,이정후와한솥밥

SF와 2년 6200만달러계약

웨브와강력한원투펀치기대


